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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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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현실화된 기후변화의 위험으로 기후관련 재해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의 상시화로 농업부문의 기상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농업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속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재해관

리는 위기관리에서 위험관리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내 농장의 지형특성과 재

배중인 작물의 생육특성을 반영한 개별 농장단위의 작물 맞춤형 기상정보와 재해정보가 요구된

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의 핵심기술인 기상정보 상세화, 재해위험 지수화, 통합서비스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들

기술을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광역단위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섬진강 수계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웹기반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http://agmet.kr)하고, 21개 시군의 2,600여 농장

을 대상으로 모바일 문자 및 웹·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 농장

기상은 기온(최고·최저·평균), 강수량, 일사량 등 총 10종이며,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

요소는 최대 2일 후까지 알려주고 있다. 농장재해는 고온해, 저온해, 동해, 풍해, 일소해, 가뭄, 

일조부족 등 15종이며, 재해위험 여부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최대 9일 전에 알려준다. 서비스

대상작물은 배, 사과, 벼, 배추, 인삼 등 총 25종이며, 재해위험 발생 예측 시, 작물별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대응조치(사전·즉시·사후)을 함께 제공한다. 2027년까지 전국 155시군, 

50개 작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 농장기상 및 재해 예측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농

업재해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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